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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1과 교리를 왜 배워야 할까요?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1장 6~8절(신약p.301)

암송구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신약p.301)

찬    송 찬송가 86(통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93(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본 문 이 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다른 

복음’이 교회 내에 편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가진 

성격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교회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개인에게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에도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듯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말씀 속으로

1. 바울은 무엇을 이상하게 여겼나요? (갈 1:6)

갈라디아서 1장 6절

-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보충설명

 하나님은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고후 

5:19-20, 살후 2:14).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롬 

1:6).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은 그들이 ‘속히 떠나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신영어성경(New English Bible)이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너무 빨리 돌아섰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떠나다’라는 의미 

헬라어 ‘메타티테미’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영한 군인, 정치나 

철학에서 편을 바꾸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2.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갈 1:7)

갈라디아서 1장 7절

-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변하게 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메타트레포’는 ‘뒤집다’, ‘반대 

방향으로 바꾸다’, ‘다른 것으로 비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에 자신들의 일을 더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시켜 ‘다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흔들고, 요동시키고, 

두려워하게 하여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복음을 조작하는 것은 

항상 교회를 괴롭히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경고합니까? (갈 1:8)

갈라디아서 1장 8절

-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보충설명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심판의 상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본질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 



나눔

-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기도

-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게 하소서. 

적용

-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다른 복음’을 이겨내고 극복합시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왜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8절은 성도들이 

복음 메시지의 온전함을 분별하도록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핵심 진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상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서인지 

모른다. 언젠가는 쓸데가 있겠지 싶어 집에 잔뜩 쌓아 놓은 잡동사니나 

서류 뭉치처럼, 우리의 시간도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정리가 

필요하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간만 아니라 시간도 낸다. 그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가장 울창한 나무가 

되어 우리 모두가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씨앗을 보고, 

밭을 사고, 시간을 내야 한다. ‘급히 지나쳐 버리느라’ 이 모두를 

잃어서는 안 된다. 공간과 시간을 내라. 씨앗을 보라. 주목을 연습하라.” 

(『작아서 아름다운 한계를 끌어안는 너른 삶』. 애슐리 헤일즈, IVP)


